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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씨미디어, 2021년 매출액 674억, 영업이익 151억! 사상 최대 실적 

▶ 전년比 매출액 16.7%↑ 영업이익 15.2%↑ 매출액,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 

▶ 웹툰 신작 출시, 해외 시장 확대, OSMU 본격화를 통한 성장 가속화 기대 

<2022-02-09> 디앤씨미디어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웹소설∙웹툰 Contents Provider 디앤씨미디어(263720, 대표이사 신현호)는 2021년 기준 매출액 674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을 달성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6.7%, 15.2% 

증가한 수치로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디앤씨미디어 관계자는 “웹소설과 웹툰의 신작 런칭이 이어진 상황에서 웹툰 사업이 호실적을 견인했

다”며 “웹툰 제작 전문 스튜디오인 더앤트 인수를 통한 연결대상회사 편입,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신

규 작품 공급을 확대한 점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 4분기의 경우 계절적인 비수기 및 웹툰 휴재 작품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다소 

감소했으며, 더앤트 인수로 인한 사업결합원가배분 과정에서 식별가능 무형자산 상각으로 인해 영업이

익도 다소 감소했다. 

 

디앤씨미디어의 전체 매출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1%, 2020년 49%, 2021년 61%로 확대

됐다. 신작 런칭과 지속적인 연재로 구독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통해 웹툰 매출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디앤씨미디어는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 강화에 나선다. 자회사로 편입한 더앤트와 2021년

말 신설된 콘텐츠기획본부를 통해 웹툰 제작 전 과정을 내재화하는 ‘스튜디오 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

다. 이를 통해 기존 제작 시스템 대비 다수의 작품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작 효율성에 기반

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앤씨미디어의 글로벌 인기작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 본편 완결에 대한 우려는 IP 확장을 통

해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2022년 상반기 웹툰 외전을 런칭하며, 기존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을 확

장한 웹소설 스핀오프(Spin-off)도 상반기에 런칭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웹소설 스핀오프(Spin-off)에 

기반한 웹툰까지도 런칭하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스토리 및 IP(지적재산권)가 더욱 확장될 예

정이다.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도 기대된다. 현재 디앤씨미디어는 중국과 일본, 북미, 동남아 4개국 및 프

랑스 등 12개국에서 총 36편의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기존 진출 지역에는 연재 플랫폼 확대를 계획 

중이며, 유럽과 남미 등 신규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8%, 2021년 37%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디앤씨미디어 신현호 대표이사는 “지난 해는 해외 시장 확대의 결실이 나타난 해였다”며 “유럽 및 북

미 내 작품 공급 플랫폼 확대,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스튜디오 방식 도입, 메타버스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OSMU 강화를 통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디앤씨미디어 2021년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 2020 YoY 

매출액 67,422 57,734 16.7% 

영업이익 15,146 13,147 15.2% 

당기순이익 15,111 10,867 39.0% 

 


